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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예수님은 ‘주’이시다!

•마태복음 16:13-16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은 신적 존재, 즉 메시아임을 나타냅니다.          한 분 하

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핍박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고, 온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세들이 충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익투스’라는 물고기 문양으로 

자신의 정체를 은연중에 알렸습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

세주’의 헬라어 앞 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목숨을 걸었습

니다.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의미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였으며, ‘판’(Pan)을 섬기는 거대

한 신전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물질, 화려한 우상 앞에

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주일 예배 시간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부 앞에서 예수님을 실제 어떤 분으

로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찰스 콜슨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1세기에 만약 당신이 공공장소

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외쳤다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

나 만약 당신이 ‘예수는 주시다!’라고 외쳤다면, 이것은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당시 ‘주’(퀴리오스)는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

는 것은 물질과 소유와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교회에 국한된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때

는 일주일의 하루,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라는 고백은 곧 나의 전 존

재를 맡기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

심에 따라 예수로 보고 듣고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❶ 신앙과 삶,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❷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방식입니까?


